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하기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하기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1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3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5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7 6

4

마스크 착용시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해 착용하기

온몸을 구석구석 씻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2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CNG
천연가스버스

문의 : ☎ 120 다산콜센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수록 

맑은 서울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재난!

내일 예보도

‘나쁨’
이상일 경우

당일(0~16시)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50㎍/㎥초과)



서울 지역에 미세먼지 “나쁨”이 지속될 경우, 시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

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국외 요인과 국내 요인이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단기간에 강력한 조치로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

한 것으로, 국내 내부 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중

국 등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더라도 급

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당일(0~16시) 미세먼지 ‘나쁨’(

평균농도 50㎍/㎥ 초과)이고, 다음날 예보가 ‘나쁨’ 

이상일 경우 다음날 6시부터 21시까지 비상저감조

치가 시행됩니다.

(※ 금·토요일, 익일 공휴일 제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왜 필요한가요?

언제 시행되나요?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그만큼 치명적

입니다. 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스며들어 기도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초미세먼지는 산소 교환이 일어나는 폐 

포낭까지 침투할 만큼 두려운 존재입니다. 비염과 천식, 기

관지염, 중이염, 후두염에서부터 심근경색, 심혈관 및 뇌혈

관질환에 아토피까지. 미세먼지, 담배를 피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미세먼지의 위해성

- 위협적인 1군 발암물질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익일 21시에 자동 해제됩니다

※ 21시 전이라도 기상상황 등을 고려 조기해제 가능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당일 17시 기준 서울에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행됩니다.

① 당일(00~16시) PM2.5 평균 50㎛/㎥ 초과

② 익일 나쁨(50㎛/㎥ 초과)이상 예보 (※ 금·토요일, 익일 공휴일 제외)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	 	제외대상 : 외교용·보도용, 장애인·노약자·영유아·어린

이 동승차량 및 결혼·장례식, 친환경차, 긴급공무수행 

차량(소방, 경찰, 의료 업무 관련 등) 및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외

-	 	시민편의 문화, 체육, 의료시설 및 정부 행정 공공기관은 

2부제 시행

•공공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	 	대기배출사업장 : 공공기관 운영 1~3종 사업장

-	 	건설공사장 : 공공기관 발주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야외 건축공사 부지의 건축철거, 절단, 토석, 도장 등의 공사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

-	홀수날에는 홀수 차량이, 짝수날에는 짝수 차량이 운행

"짝" "홀"

(※ 주말, 공휴일 제외)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일제 단속’

-	 노후경유차 단속, 자동차 공회전 단속, 민간공사장 비산먼지 단속 

•폐쇄된 공공기관 주차장 인근 등  ‘불법 주정차 단속’ 


